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디지털 독점 ‘아씨 두리안’ 김민준·전노
민·지영산·유정후, 전생vs현생 ‘1인 2역’ 포텐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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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유정후, 단씨 집안 남자들 매회 반전 변신!
‘전생X현생’ 시공간 초월하는 �친 존재감!
디테일이 다른 1인 2역 하드캐리!
기묘한 판타지 멜로 입소문!
단치감-돌쇠 � 김민준, ‘달달+스윗’ 지고지순 순정남!
단치강-김씨 친부 � 전노민, ‘근엄vs애잔’ 극과 극 반전남!
단치정-일수 � 지영산, ‘두리안바라기’ 현생서는 과연?
단등명-언 � 유정후, 비주얼부터 사랑까지 완벽한 남자?!
쿠팡플레이 ‘아씨 두리안’ 매주 토일 저녁 10시 30분!

‘아씨 두리안’이 전생과 현생을 오가는 스펙터클한 이야기 서사를 보여주는 가운데 단씨 집안 남자들의 디테일한 1인 2역 변신이
작품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쿠팡플레이가 디지털 독점으로 제공 중인 토일드라마 ‘아씨 두리안’에서 재벌가 집안의 기둥인 단치감(김민준 분)부터 단치강(전노
민 분), 단치정(지영상 분), 단등명(유정후 분)까지 단씨 남자들의 팔색조 매력이 휘몰아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씨 두리안’은 기이한 월식이 일어나던 밤 전생에서 시공간을 초월하게 된 두리안(박주미 분)과 김소저(이다연 분)의 현생 살아남
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가운데 단씨 집안 남자들이 전생과 현생에서 각기 다른 사연과 매력을 지닌 인물들로 선보이며 기묘한
멜로 판타지의 결을 완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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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현생 단치감-전생 돌쇠 � ‘달달+스윗’ 지고지순 순정남!
스윗한 기품을 지녔으면서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남자가 바로 단치감이다. 단치감은 재벌가의 혈육으로 백도이(최명길 분)가 가장
신뢰하는 믿음직한 둘째 아들이자 이은성(한다감 분)의 남편. 묵직하고 중후한 목소리에 너그럽고 다정다감한 성격까지 어디를 가
나 인기가 많은 캐릭터다. 그런 그가 전생에는 아씨 두리안의 건강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우직한 돌쇠였던 것. 엄동 설한에도 무명
옷 하나만 걸친 채 장작을 패는 등 못하는 일이 없었던 야무진 일꾼이었다. 아씨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는 순정남인 돌쇠는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단치감은 현생에 다시 마주한 아씨 두리안과 어떠한 인연을 이어가게 될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아씨 두리안’ 전노민 이미지. (사진제공=바른손스튜디오, 하이그라운드)

전노민, 현생 단치강-전생 김씨 친부! ‘근엄vs애잔’ 극과 극 반전남!
단치강은 천하를 호령할 정도의 기백을 갖춘 여장부 백도이 회장의 듬직한 첫째 아들이자 산부인과 병원 원장으로 현생을 성실하
게 살아가는 인물. 이에 반해 전생에서 백도이와는 부녀지간으로 인연을 쌓았다. 전생에서 단치강은 근엄한 매력을 소유한 두리안
시모인 김씨(백도이)의 아버지였던 것. 전생의 부녀지간이 현생에서 모자지간으로 180도 뒤바뀌기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 됐다. 지
난 25년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온 아내 장세미(윤해영 분)가 자신이 아닌 엄마 백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얻어맞은 이
후 최악의 인생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서 고단한 현생살이 N년차를 막 시작한 안쓰러운 남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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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산, 현생 단치정-전생 일수 � ‘두리안바라기’vs‘바람의 신’ 초반전남!
단치정은 둘째 형이 전생에 한 여자 두리안을 두고 악연으로 얽혔던 돌쇠임을 알고 있을까. 단치정은 전생에 두리안의 남편 일수이
자 병약한 남자였다. 모친 김씨의 계략으로 아들 언을 갖게 됐지만 정작 아내 두리안의 마음은 얻지 못했다. 두리안의 시선이 늘 돌
쇠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힘 하나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다. 현생에서는 건강미도 모자라 바람기까지 철철



넘치는 단치정으로 업그레이드 돼 환생했다. 미모의 배우 고우미(황미나 분)를 예비 신부로 두었건만 지나가는 여자들도 모자라 시
공간을 뛰어넘은 묘령의 두 여인의 머리카락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갈대같은 남자가 됐다. 전생이나 현생에서나 같은 엄마 밑
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일한 자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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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후, 현생 단등명- 전생 언 � 비주얼부터 사랑까지 완벽한 남자?!
전생에도 현생에도 완벽한 비주얼과 부드러운 매력을 가진 남자가 있다. 바로 한 여자만을 사랑한 전생 언이자 현생 단등명. 전생에
아내 김소저를 맞이한 뒤 불멸의 사랑을 약조했지만 돌연사하면서 애절한 사랑이 급작스럽게 끝이 났다. 그렇게 불타는 사랑이 전
생에서 그 운을 다한 듯했으나 단등명으로 환생하면서 현생에서 김소저와 재회하게 된 것. 하지만 단등명에게는 집안끼리 친분이
돈독한 데다 미래까지 약속한 인기 앵커 아일라(김채은 분)가 곁에 있고 전생에서의 기억은 없는 상태라 김소저와의 사랑이 현생에
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시청자들은 단씨 집안 남자들을 중심으로 드러나는 배우들의 1인 2역 열연들을 통해 전생과 현생을 다채롭게 오가는 서사 속
스펙터클한 재미를 느끼고 있다. 전생과 현생의 삶이 공통적으로 선사하는 감동의 메시지부터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캐릭터의 디
테일한 매력까지 매회 다양하게 그려져 다채로운 긴장감을 안기고 있다.

토일드라마 ‘아씨 두리안’은 매주 토일 저녁 10시 30분부터 쿠팡플레이에서 디지털 독점으로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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